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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아 수, 36개월
연속 최소 기록

사라질 위기 도시공원 살린다
서울 면적 절반

한국 정부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동

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

공원 조성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

에 대한 이자를 최대 70%까지 지원

한다. 

또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지방자

치단체 대신 공원 땅을 사들인 뒤 지자

체가 5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하는 제

도도 도입한다.

지난 29일‘서울신문’에 따르면 정부

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런 내용의 

‘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’을 발표

했다.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

원 부지로 지정한 뒤 예산 부족 등으로 

오랜 기간 내버려 둔 미개발 공원이다. 

서울 남산공원, 서리풀공원, 대구 범어

산 범어공원 등이 대표적이다.

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에 공

원·학교·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

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

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

지의 판결을 내렸다. 

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

않은 곳들은 2020년 7월 1일을 기점으

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내용

의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’

부칙이 2000년 제정됐다.

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서울시 면적

(605km2)의 절반에 이르는 340km2의 

공원 부지가 사라질 수 있다. 이렇게 되

면 개인이 소유한 등산로 입구, 약수터 

등 공원 땅에 등산객이나 일반인의 출

입을 막고 난개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

가 나온다.

국토교통부는 실효 대상 공원 부지 

340km2 가운데 130km2를 꼭 지켜야 

할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. 지자체

는 앞으로 5년간 총 4조 3,000억원을 

투입해 우선관리지역 가운데 51.6km2

를 사들일 예정이다. 

이 중 2조 4,000억원어치의 지방채

를 발행해 11.3km2를 매입한다. 이 밖

에 토지은행 활용, 국고 연계사업 등을 

통해 총 16조 5,000억원의 재정이 투입

된다.

당정은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

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

기존 50%에서 최대 70%까지 높이기

로 했다. 아울러 공원 조성 목적으로 지

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

행 한도를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. 

아울러 당정은 효력을 잃는 공원 부

지 가운데 약 25%인 90km2의 국공유

지에 대해 실효를 유예하기로 했다. 즉 

해당 국공유지는 10년간 공원 부지로 

계속 묶여 있으며, 지자체의 공원관리 

실태 평가 등을 통해 유예 기간이 연장

된다.

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이 순조롭

게 진행되면 220km2에 공원이 조성될 

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올 1분기 출생아 수가 8만3,100명

으로 1분기 기준으로 1981년 통계 

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

다. 지난 3월 출생아 수도 36개월 연

속 최소 기록을 이어갔다.

지난 29일‘경향신문’에 따르면 

통계청이 이날 발표한,‘3월 인구동

향’을 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

만7,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

9.7%(2,900명) 감소했다. 월별 출생

아 수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

처음이다. 

전년 동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

40개월 연속 감소했다. 또 2016년 4

월 이후 36개월째 역대 최소 기록을 

이어갔다. 

올 1분기 출생아 수는 8만3,100명

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7.6%(6,800

명) 감소했다. 1분기 출생아 수는 

2015년 11만7,952명으로 전년도(11

만6,004명)보다 소폭 늘었으나 이듬

해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2017

년 9만명대, 2018년 8만 명대로 내

려갔다. 

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

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.01명

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0.07명 

감소했다. 전국 17개 시·도에서 모두 

하락했다. 

통상 매년 1분기 출산율이 가장 높

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합

계출산율은 지난해(0.98명)와 마찬

가지로 1명 아래가 될 가능성이 높

아졌다. 

저출생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

것으로 보인다. 1분기 혼인 건수

는 5만9,100건으로 지난해 1분기

보다 10.7% 감소했다. 이혼은 2만

7,000건으로 5.1% 증가했다. 통계

청 관계자는“출산을 가장 많이 하

는 30~34세 여성 인구 자체가 줄어

들고 혼인도 몇 년째 계속 줄고 있

어 출생아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”

고 말했다.

올해 3월 사망자 수는 2만4천

9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00명

(-1.6%) 감소했다. 1∼3월 사망자 수

는 7만5천100명으로 작년 1분기보

다 8.2% 줄었다.

이혼은 올해 3월 기준 9천100건

으로 작년 3월과 같은 수준이었다. 

1∼3월 이혼은 2만7천건으로 전년 

동기 대비 5.1% 증가했다. 1분기에

는 특히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

인 이혼이 작년 1분기보다 1천500

건(18.3%)이나 늘었다.

통계청은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의 

이혼 건수가 많은 것으로 미뤄볼 때 

‘황혼 이혼’이 늘어난 영향이 있

다고 분석했다. 


